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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 at Home Level 4 : Trapped! 

 
Storybook? 

-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. 수업 준비 시, 미리 참고하세요. 

  

 

 
책을 읽을 때에 재미를 느껴야 아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. 

 

Tips for Reading Together  

+ 제목과 표지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. 

+ 먼저 책에 나오는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훑어 보고,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야기가 

전개될 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. 

+ 책을 읽어 주시면서 아이가 함께 읽어가도록 참여를 유도하세요. 

+ 아이가 책을 읽을 때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,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세요. 

+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힌트를 제시하세요. 

예를 들어, 단어의 첫 글자를 천천히 읽어주면서 힌트를 줄 수도 있고, 단어를 쪼개어 읽어

주거나 문장 전체를 반복하여 읽어 주어 알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단, 어떤 방법을 

쓰던 아이가 그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 

+ 책을 읽어 가면서 그림 속에 숨겨진 알파벳 모양의 그림들을 찾아 보세요. 

+ 아이가 원하는 만큼 책을 계속 반복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.  

 

아이들은 반복하여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, 그럼으로써 아이는 자신감을 더 얻게 됩니다. 

즐거운 시간 되세요!  

 

숨은 그림 찾기! 페이지 속에 7개의 열쇠와 Trapped의 스펠링의 단어가 숨어있어요. 찾아

보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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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내용 

 

P5 : 할머니는 아이들과 Floppy와 함께 오래된 성을 보여 주러 갔습니다. 

 

P6 : 아이들은 성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어 갔습니다. 갑자기 Chip이 멈췄습니다. 

 

P7 : Chip은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, “저기 봐, 얼굴이 있어!” 

 

P8 : 모두들 봤지만,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“얼굴 아닐 거야, 이 성은 비어있어.” 할

머니가 말했습니다.  

 

P9 : 성으로 들어가며 Biff가 말했습니다, “정말 오래된 것 같다.” “그리고 무서워!” 

Kipper이 말했습니다. 

 

P10 : “우리 숨바꼭질 하자,” Chip가 말하자 아이들은 이 방 저 방 돌아다녔습니다. 

 

P11 :“나도 할래,” 할머니가 말하며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

 

P12 : 할머니는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. 문을 보고 당겨 열었습니다. 

 

P13 : 쾅!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. 할머니는 밀었지만,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. “도와줘! 도

와줘!” 할머니는 외쳤습니다. 

 

P14 :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갔습니다. “나 갇혔어”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

 

P15 : 문은 너무나도 뻑뻑했습니다. 아이들은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.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

다. 

 

P16 :“문을 낡은 상자로 열어 놔야겠다, 또 갇히기 싫어”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 

 

P17 : “가자! 이 계단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.”라고 Kipper이 말하자 모두 함께 계단 위로 

올라갔습니다.  

 

P18 :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. 우~우~…우~ “방금 뭐였어?” Biff가 물어봤습니

다. 

 

P19 : 그러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. 우~우~… Floppy는 앞장 서서 계단 위로 뛰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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갔습니다. 

 

P20 :“우리 Floppy를 따라 가야 해!”라고 Chip이 말하자 모두들 계단 위로 뛰어 갔습니

다. 

 

P21 : Floppy는 작은 문 앞에서 서서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는 문고리를 천천히 돌

렸습니다. 

 

P22 : 낡고 먼지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습니다. “이리와 Floppy, 방 구경하자” Biff가 말

했습니다. 

 

P23 : 무언가 날개 치며 방을 지나갔습니다. “저게 뭐야?” Biff가 물었습니다. 

 

P24 : 속삭이면서 Chip이 말했습니다, “올빼미야, 내가 아까 창문 속에 봤던 얼굴인가 

봐.” 

 

P25:“불상한 것! 굴뚝 통해서 들어왔나 보다.” 할머니가 말하며 부드럽게 올빼미를 잡았

습니다. 

 

P26 :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. 큰 두 눈을 껌벅 이는 올빼미를 내 보냈습니다. 

 

P27 :“올빼미야 가, 멀리 날아가!” Kipper이 말했습니다. 그러자 올빼미는 날개를 치며 하

늘 위로 날아갔습니다. 

 

P28 : Kipper은 날아가는 올빼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, “갇혀있는 거는 끔찍하겠다.”그

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. “응, 정말 끔찍하단다 Kipper.” 

 

 

Think about the story 

+ 왜 Chip은 창문에서 봤던 얼굴이라고 생각했을까요? 

+ 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? 

+ 왜 할머니는 새장의 문을 열어주었을까요? 

+ 갇혀있는 동물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

 


